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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어수선 교육 및 활동에 중점을 둔 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이나 동네의 이야기를 담아내자고 할 때 '과연 지역성을 잘 담아내고 있을까. 우리 
이야기가 잘 담아지고 있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깊이 있게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나누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재개발 이야기를 해왔는데, 올해는 그 면면이 속속들이 알게 되
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한게, 관계에서 끈끈해지면서 부터 입니다. 어수선 동아리 회
원들이 사업의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하게 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코로나를 소재로 한 것이 더 중점이었는데, 올해는 좀 여유가 생겨서 
마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17년도 18년도에 진행했던 활동을 교육안에서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는데 그동안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우
리 주변의 이야기, 나를 끄집어 내는 활동 등을 해보았습니다. 

Q. 올해 마당예술강사 활동 소감을 들려주세요. 
동네를 알게된 점. 어떤 작품을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그 긴 역사와 세월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 내 집도 아닌데 감정이
입이 되었습니다. 서럽고. 
동아리 회원에게 집 구경을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제물포 북부 쪽 마을
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데, 동네에 대한 감흥이 달리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자세히 마을
을 보게 되니까. 애정이 생겼습니다. 회원들도 집을 담아내면서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
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예술로 담아내는 마을이야기가 아닐까. 
내가 학산에서 이야기 하는 마을을 담아내고 지역을 담아내는 궁긍적인 목적이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년을 하고 나서, 이제야 문화원이 가고자 
하는 취지를 깨달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놀래’ 마당에 다시 나와서 마당극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극적 재미나 위트보다는 
정통마당극을 생각했는데 동아리원들도 관객들에게도 통했다면 좋겠습니다. ​


